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제20452호 ��
스포츠

대한체육회는 광주 광산구와 나주시

등 6곳을 지역 스포츠클럽 신규 사업대

상자로선정했다고 12일밝혔다

지역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

층의지역주민이원하는스포츠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도록 하는 체육시

설중심공공스포츠클럽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스포츠클럽 사

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12곳신청지역중 6곳을선정했다

광주광산구는 대도시형 스포츠클럽

으로 선정돼 최대 3년간 연간 3억원 나

주시는 중소도시형 스포츠클럽으로뽑

혀연간 2억원의예산을지원받을수있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광산구나주시 지역 스포츠클럽 6곳 선정

광주FC에는너무높은포항의벽이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12일 포항 스틸야

드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원정경기에서02패를

기록했다

대구FC와의개막전을 10 승리로장식

했던광주는기세를이어연승에도전했지

만 포항징크스 탈출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다이번패배로포항전역대전적은5

무 7패가됐다

포항의공세에어렵게경기를풀어가던

전반 31분 골키퍼윤보상이슈퍼세이브로

분위기를전환했다윤보상은동물적인감

각으로포항손준호의매서운슈팅을막아

내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점유율

을 만회해가던 전반 35분 광주 데뷔전에

나선 새 외국인 선수 바로스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포항진영으로향했다 바로스

는 김민혁에게 백패스로 공을 넘긴 뒤 문

전으로달려들었지만상대수비수에막혀

넘어지면서아쉬움을삼켰다

견고함이부족했던공세속에광주가결

국전반종료를앞두고골을허용했다

전반 43분이광혁의강력한슈팅이광주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한숨을 돌릴 틈

도없이골대를맞고뒤로흐른공을잡은

포항양동현이오른발슈팅으로광주골문

을갈랐다

01로 후반을맞은광주는송승민의매

서운슈팅과함께골사냥에나섰다

남기일 감독은 후반 10분 두 장의 교체

카드를쓰면서분위기반전을노렸다베테

랑 수비수 이종민을 빼고 장신 수비수 홍

준호를투입한남감독은바로스를대신해

정영총을넣으면서전열을가다듬었다

전반열세를딛고광주가점유율에서앞

서가기시작했지만세밀함이부족했던공

격에기대했던골은나오지않았다

오히려 후반 32분 추가 실점을 기록했

다 광주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허

용했다 키커로 나선 포항 양동현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면서 광주의 추격을 봉

쇄했다

광주는 후반 42분 본즈를 대신해 주현

우를 투입해 마지막 공세에 나섰지만 끝

내포항의골문을열지못하면서 02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FC 징그럽다 포항징크스

광주FC 선수들이 12일경북포항스틸야드에서열린 K리그클래식포항스틸러스와경기에서승리한포항선수옆에서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원정서 02 패

역대 전적 5무 7패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지만 꿋

꿋하게 이라크 축구 유망주를 키워내

는카드힘플라예(57사진)감독의스

토리가 축구 팬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AFP 통신은 12일 이라크 바그다

드를 연고로 하는 알 쿠와 알 자위야

클럽 유소년팀의 플라예 감독이 후두

암수술로목소리를잃었지만 수화와

다양한 몸짓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

다고전했다

알 쿠와 알 자위야 클럽은 이라크

프로축구 1부리그에서 10차례우승과

4차례 FA컵우승을차지한명문클럽

이다플라예감독은 1998년부터유소

년팀의 지도자를 맡아 스타 스카우

트라는별명까지얻었다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지난해였

다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플라예

감독은 성대까지 제거해 목소리를 잃

었다 특히 그는 팀의 재정 위기로 급

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승용차와 개인 물품까지 팔아

수술비를충당해야만했다

선수들과 약속한 손동작으로 작전

지시를 하는 플라예 감독은 내가 손

가락 4개를 들면 상대를 압박하라는

사인이다팔을넓게펼치면흩어져서

공격하라는 것이고 반대 동작을 취하

면 콤팩트한 전형을 취하라는 지시

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

선수 사랑 말로 하는게아니죠

목소리잃은이라크유소년축구감독화제


